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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승현 차관,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
- ‘북한,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’를 주제로 특강

□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.28.(목) 오후,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
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.

o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‘통일교육
선도대학’*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
△통일교육 모델 연구·개발 △강좌 운영 △교육모델 보급·확산 등 다양한
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* ’24년 전국 8개 대학을 지정 운영 중이며,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’23년부터 지정

o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,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
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, 특강 이후 ‘토크쇼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.

□ 이날 문승현 차관은 “북한,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”라는 주제로 특강을
하였으며,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“북한 공산주의 경제의
실패”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.

o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‘세습과 통제’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
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
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

o 문승현 차관은 3.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, 특히
청년 세대에게 “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 우리의 권리이자 기회이므로
북한 주민 및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”을 당부했습니다.

o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학생 대상 통일 특강을 통해 미래세대와
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  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국립통일교육원 책임자 과  장 홍승표 (02-901-7070)

미래세대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욱 (02-901-7071)


